
S
P
O
R
T
S

14

2
0
2
2
년
6
월
2
3
일
목
요
일

광주FC 무한질주 …1부승격보인다

K리그220경기단독선두

14승4무2패승점46점

최소실점 연속무패기록

지난21일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열린하나원큐K리그2 2022 22라운드대전하나시티즌과

경기에서 광주FC 김종우(오른쪽)가 전반 34분 선제골을 넣은 뒤 이정효 감독에게 달려가

세리머니를펼치고있다. /광주FC 제공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 실 차

1 광주 46 14 4 2 35 16 19

2 대전 37 10 7 3 34 24 10

3 부천 31 9 4 6 21 17 4

4 안양 28 7 7 5 20 23 -3

5 충남아산 28 7 7 5 18 16 2

6 경남 24 6 6 7 35 33 2

7 서울E 22 4 10 5 17 18 -1

8 김포 20 5 5 10 26 39 -13

9 전남 20 4 8 8 22 25 -3

10 부산 15 3 6 11 21 30 -9

11 안산 14 2 8 9 18 26 -8

◇2022K리그2중간순위 21일현재

광주FC가 K리그2 1위 자리를 굳히며

2022시즌반환점을돌았다.

광주는지난21일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하나원큐K리그22022 22라운드대전

하나시티즌과의경기에서 1-1로비겼다. 1

위광주와2위대전은승점1점씩을나눠가

지며승점 9점차간격을유지했다. 광주는

승점46점(14승4무2패),대전은승점37점

(10승7무3패)이다.

총 40경기중 20경기를마친광주는단독

선두를질주하며 1부리그승격의가능성을

보이고있다.

지난해 K리그1 최하위인 12위(10승7무

21패)를 기록하며 2부리그로 강등된 광주

는 사령탑을 교체하고 선수단을 정비하며

새시즌을맞았다.

이정효감독의데뷔전이었던지난 1라운

드 K리그2 김포와의경기에서는 1-2로 패

배하는쓴맛을봤다. 2라운드대전전에서는

헤이스의멀티골에힘입어2-0완승을거둠

과동시에시즌첫승을기록했다.선수교체

투입과 이정효 감독만의 끈질긴 축구 를

선보인전술변화방식은성공적이었다. 이

후 안양, 안산을 차례로 격파하며 3연승을

기록했다.

어느덧시즌중반을치른광주는 20경기

를치르며 14승 4무 2패 승점 46점을쌓아

승승장구중이다. 2위대전과의맞대결에서

추격을허용하지않은광주는지난 3월 26

일 충남아산전 2-1 승리부터 15경기 무패

(11승 4무)를내달렸다. 특히홈에서는 20

라운드안양전 4-0 승리이후홈 10연승과

함께 K리그2 역대 홈 최다 연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또한18경기만에전구단을상

대로승리를따냈다.

리그 최다득점 1위(35득점)에 올라있는

광주는마이키 허율 헤이스등공격진의맹

활약은물론두현석 이으뜸 이상기등양측

면수비수들의과감한공격가담이갈수록

기세를올리고있다.

박한빈 이순민 정호연등탄탄한중원라

인과함께안영규 김재봉 김현훈의든든한

스리백,김경민의슈퍼세이브까지더해지며

리그최소실점공동1위(16실점 충남아산)

를기록하는등말그대로완벽한공수밸런

스를선보이고있다.

또최근3경기연속골을기록한김종우의

활약도주목된다. 김종우는 20라운드안양

전에서시즌첫골을기록한이후전남,대전

을상대로연속골을기록하며팀의무패행

진을이끌었다.

여기에U-23 대표팀에서복귀한엄지성

과함께새외국인자원인산드로를품에안

았다. 광주는 공격력을한층업그레이드하

며후반기에대한기대감을높였다.

멀티플레이를추구하는이정효감독과함

께젊고경쟁력있는선수들의저력으로시

즌절반을치른광주의2022년승격도전은

계속된다. /조혜원기자

미국의세리나윌리엄스가 22일오전(한국시간) 영국의이스트본에서끝난WTA 투어로디세이인터내셔

널복식1회전에서공을리턴하고있다. 윌리엄스는온스자베르(튀니지)와한조로출전, 사라소리베스토

르모(스페인)-마리보즈코바(체코) 조를2-1로물리쳤다. 윌리엄스가공식대회에나온것은지난해윔블던이후1년만이다. /AFP=연합뉴스

세리나1년만의복귀전

광양시청, 대한볼링협회장배종합우승

최복음마스터즈1위 개인2위

곡성군청,여일5인조우승

광양시청이지난13~19일전주에서열린

제23회 대한볼링협회장배 전국볼링대회

종합우승을차지했다.

광양시청은남자일반부5인조경기에최

복음,백종윤,백승민,박재훈,가수형이출

전,합계4,447점평균222.4점으로1위를

기록했다.

최복음은 마스터즈에서 10경기 합계

2,492점,평균249.2를기록하며우승을차

지했다. 백승민도 합계 2,291점, 평균

229.1점을 기록하며최복음, 김태규(성남

시청)에이어마스터즈3위를차지했다.

볼링마스터즈는개인전, 2인조, 3인조,

5인조경기를총합산,이중상위10명을대

상으로또다시10게임을진행해총점으로

1~3위를겨루는종목이다.

광양시청최복음과백승민은개인종합에

서도2위와4위를차지했다.

여자일반부5인조경기에출전한곡성군

청 볼링팀(이영승, 하유림, 김문정, 장미

나,김현미,김예솔)은합계4,262점, 평균

213.1점으로우승했다.

이영승은 마스터즈에서 장하은(용인시

청),최애림(횡성군청)에이어합계2,292

점,평균229.2점으로3위를차지했다.

이춘수광양시청볼링팀감독은 광양시

의전폭적인지원과우리선수들의피땀어

린훈련이결실을맺은것같아매우기쁘

다 고말했다.

강대연곡성군청볼링팀감독은 최선을

다해준우리선수들에게고맙다 고밝혔다.

/최진화기자

광양시청이지난13~19일전주에서열린제23회대한볼링협회장배전국볼링대회에서종

합우승을거뒀다. /전남도체육회제공

전남체육회김민경짝핀 100m한국신

제주해녀배핀수영42초28

전남체육회김민경이지난21일제1회제주

해녀배 전국핀수영대회 남자일반부 짝핀

100m에서한국신기록을수립했다.

전남체육회 김민경(19)이 핀수영 한국

신기록을수립했다.

김민경은지난 21일 제주종합경기장실

내수영장에서개최된제1회제주해녀배전

국핀수영대회남자일반부짝핀 100m에서

42.28초로 가장 먼저 터치패드를 찍었다.

김민경은 한국신기록을 0.07초 경신했고

개인 최고기록인 42초38을 무려 0.1초나

앞당겼다.

종전 짝핀 100m 한국신기록은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유경헌(해양경

비안전본부)이세웠던42초35다.

김민경은 경기체고 3학년이던 지난

2019년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계영 400

m에서 금메달과 짝핀 100m에서 은메달

을획득하며한국핀수영의 샛별 로떠올

랐다.

전남체육회 권혁민(32)은 남자일반부

표면400m에서3분9초로2위에올랐다.

김민경과권혁민은다음달18~23일콜롬

비아에서 열리는 제22회 세계핀수영선수

권대회에참가할예정이다. /최진화기자

육상선수권100m준결승

한국 간판 스프린터 광주시청 김국영

(31)이 전국육상경기선수권 남자 100ｍ

준결선에서10초17로전체1위에올랐다.

그의이번대회결선목표는올해7월세

계육상선수권 남자 100ｍ 기준 기록인

10초05 다.

김국영은 22일 강원도 정선종합운동장

에서열린제76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남

자100ｍ준결선에서10초17로 1조 1위이

자,전체1위로결선에진출했다.전체2위

는10초24의김태효(파주시청)였다.

김국영은23일오후4시10분같은장소

에서열리는결선에출전한다.

7월 15일 미국 오리건주유진에서개막

하는세계육상선수권대회남자100ｍ기준

기록인정기한은오는26일이다.

김국영에게는 23일 전국육상선수권 결

선이기준기록10초05를넘어설마지막기

회다.

10초07의한국기록을보유한김국영은

지난2일경상북도예천스타디움에서열린

제50회 KBS배전국육상경기대회 남자 대

학 일반부100ｍ결선에서10초14로우승

했다. 당시김국영은감기 몸살등으로몸

상태가 100%는아니었다. 그러나 2019년

6월전국육상선수권대회(10초12)이후가

장좋은기록을만들며세계선수권기준기

록통과의가능성을키웠다.

애초 김국영은 전국육상선수권에서

100%의 몸 상태로 세계선수권 기준 기록

에도전한다 는계획을세웠다.

예선 10초28, 준결선 10초17로 예열을

마친김국영은간절한마음으로23일출발

선에선다. /최진화기자

김국영 10초17…오늘결승서 10초05 도전


